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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해  묵 호 ,  옥 계 연안  제 3 기층 의 지음 향-퇴 적 학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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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적인 ‘지음향 연구’와 ‘퇴적학 연구’는 자신의 학문분야에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

발전해 왔다. 지음향 연구는 주로 군사적 필요에 의해 지음향 환경매개변수를 정확히 측

정하고 예측하는 모델링 기술을 중심으로 발달했다. 퇴적학 연구는 지층의 변화에 근거

해 지구환경변화예측과 석유․가스 자원탐사를 목적으로 발전했다. 그런데, 이제 바다와 

육상의 경계지역인 ‘연안’에서 두 분야가 함께 만나야 할 학문적 필요가 있다. 연안 지역

에서는 제4기층뿐만 아니라 제3기층을 포함하는 다양한 시기에 형성된 퇴적층 또는 다

양한 기원의 암반이 존재한다. 이는 정확한 음파의 경로를 추적하는 지음향 연구를 연안

에 적용할 때, 반드시 퇴적학적 또는 분지해석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. 

북평과 옥계지역에서 기원한 제3기 퇴적층은 역질, 사질, 이질 퇴적체의 교호로 이루어

져 있으며, 수직적․수평적으로 급격한 상변화를 보인다. 역질퇴적체는 주로 왕자갈-잔

자갈 크기의 역으로 구성되고 수로형태 침식면의 중첩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충적

선상지나 선상지-삼각주 퇴적환경에서 퇴적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. 역점이층리를 보이

는 기질지지 (matrix-supported)의 역암체는 주로 퇴적물 중력류의 일종인 쇄설류 퇴적체

로 해석되며, 이러한 쇄설류 퇴적체의 존재는 선상지 퇴적환경에서 퇴적되었다는 해석을 

뒷받침해주고 있다. 연안부와 상부사면에는 3500-6000 m/s 정도의 빠른 속도 값을 갖는 

기반암이 천부에서 심도 200 m까지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다. 기반암 상부의 제3기 퇴

적층은 마이오세 후열도 열개과정에서 생성된 주향 이동 분지에서 퇴적되었으며, 그 중 

이암/사암으로 구성된 상부 지층은 1,550 m/sec - 1,700 m/sec, 주로 역암/사암으로 구성

된 하부 지층은 약 1,900 m/sec의 지음향 속도 값으로 대표된다. 


